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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

야간에는 안전상 우려가 있어 당분간
주간에만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.

- 전면 개방에도 불꺼진 친수공원・・・왜?
(KBS 뉴스7(부산), 4. 10.) 보도 관련 -

<보도 주요 내용>

□ 「전면 개방에도 불꺼진 친수공원・・・왜?」

ㅇ 북항 1단계 구역 친수공원 관리권 이관 더디게 진행, 반쪽개방에 
머물러 있다는 내용

<설명 내용>

□ 해양수산부・부산항만공사는 ‘22.10월부터 관계기관과 공원시설 이관

협의를 하였으며, ’23.3월 시설물이 준공되고 국제박람회기구(BIE)
부산 현지실사가 진행됨에 따라 ‘준비된 국가’, ‘준비된 도시’ 메시지를

전달하기 위해 시설물 이관 전에 공원시설을 전면 개방(‘23.4.3~)한 바

있습니다.

ㅇ 공원시설을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

의한 결과, 야간개방 시 안전사고, 시설물 운영 및 관리 대응체계 부족

등에 문제가 있어 당분간 주간에만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

니다.

□ 해양수산부・부산항만공사에서는 공원관리 주체가 결정(’23.2)됨에 따라

관리청(중구/동구)과 이관 협의중에 있으며, ‘23.4.3일 구성된 협의체*

운영을 통해 이관 보완사항 논의 및 신속한 조치로 공원시설이

시민에게 조기에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    * 해양수산부, 부산항건설사무소, 부산시, 중구청, 동구청, 부산항만공사


